
 

‘인사 낙제점’ 이대로는 안된다...
10명 中 6명 “친분·노조가 인사 좌지우지”

   KBS에 이른바 ‘양승동 체제’가 들어선 지 만 2년이 다 되어간다. 구성원들
은 이른바 ‘양승동 체제’의 지난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언론노조 
KBS본부가 진행한 전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냉정했다.

   먼저 조합원들은 현 양승동 체제의 ‘인사 기준’에 대해 높은 불신을 드러냈
다. “현재 본부장 또는 센터장, 총국장 인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37.9%)가 <인
사권자(사장 등)와의 친분>을 꼽았다. 또 <소속 노동조합>이라는 응답이 
23.6%로 그 뒤를 이었다. 조합원 10명 중 6명은 본부장 등의 인사가 ‘친분’과 
‘소속 노조’의 기준으로 좌지우지된다고 보는 셈이다.

   반면 <과거 성과와 업무능력>에 따라 인사가 진행됐다는 응답은 10.3%, 
<조직 내 구성원 평가>가 중요했다는 응답은 11.2%에 그쳤다. 지난 2년간의 
인사 결과들을 되돌아볼 때, ‘업무 능력’ 등 객관적인 기준보다 ‘개인적 친분’, 
‘소속 노조’등의 영향이 컸다고 보는 조합원이 세 배 가량 더 많다는 것이다.

   본부장과 센터장, 총국장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다. 인사를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본 응답자는 21.4%에 그쳐,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38.3%보
다 17%가량 낮았다. 또 현재 “자신이 속한 조직의 본부장, 센터장, 총국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응
답자(35.1%)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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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들의 평가와 바람은 결국 한 곳으로 향한다. 친분과 소속 노조 등에 
따른 정실인사를 할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인사가 보직을 맡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앞으로 본부장 또는 센터장, 총국장 인사에서 
중요한 잣대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
자(32.3%)가 <성과를 통해 검증된 업무능력과 경험> 항목을 꼽았다. 그 뒤를 
이어 <조직 내의 소통 능력(17.8%>, <조직 내 구성원의 평가(17.1%)> 등이 중
요 잣대로 꼽혔다. 

   KBS를 둘러싼 위기 상황을 인식한 듯, 과감한 혁신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본부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는 무엇입니
까”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23.9%)가 <목표 설정 미흡 및 관행의 답습>
을 꼽았다. 향후 인사 시 중요한 잣대는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도 <불합리한 
관습 타파와 혁신의지>를 꼽은 응답자가 15%를 넘었다. 향후 본부장 인사 제
도에 대해서도 <임명동의제 등 임명 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31.5%)>, <본부
장 중간평가 결과의 실질적 반영(26.1%)>등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
도 개선책 마련 요구가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양승동 체제’의 인사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높은 수준임
을 드러낸다. 특히 이번 조사가 ‘전체 KBS 구성원’이 아닌,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로부터 나온 결과라는 점을 사측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조합원들의 뜻은 명확하다. ‘구성원의 신뢰’와 ‘검증된 업무 능력’을 갖춘 
이들이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쩌면 지극히도 당연한 이런 기준들
이 지난 시간동안 어떤 사례들로 훼손돼 왔는지, 뼈를 깎는 점검과 자기 반성
이 필요한 시기다. 언론노조 KBS본부 역시 설문을 통해 모아진 조합원들의 총
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함께 다
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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